
오늘의 주제는정사영입니다.
기하를 가르치는 강사 100이면 100 강조해서 가르치는 주제죠. 근데 정답률은 제일 낮습니
다.궤변아닌가요?제일 강조해서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답률이 낮다는게?궤변 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궤변이죠. 강조해서 가르치면 뭐합니까?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 숙지하고 연습하시면 정사영을 보는 눈이 달라질겁니다. (저는 그랬어
요ㅎㅎ)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정사영을 왜 어려워 할까요? 그 이유는"도형을 여러개 줘서 "입니다.
여러분은 정육면체 딸랑 하나주고 정사영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건 교과서일겁니다. 수능은 달라요. 여러 도형을 섞어서 주죠. 물론 그렇다고 정사
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이렇게 막 섞진 않구요"구"랑 섞습니다. 구를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1. 길이는 일정한데 방향은 천방지축이고
2. 그리기 어렵고
3.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유인데 여러분은 배울때
음~ 정사영은 빛을 쏘면 생기는 그림자야~ 음~ 점을 밑변에 내리면 돼~ 이렇게 두루뭉술
하게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발문을 보면 살짝 당황합니다."정사영의 최대&최소를 구하여라"
음? 정사영은 이면각 구하고 원상에 코사인 곱해주는 문제 아닌가? 하는 순간 말리는 거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구를 포함한 정사영 문제의 필수 태도와 그에 필요한 기술"라인따기
"입니다.
1) 종이에다가 구를 그리지마라
--> 우리가 그려야 할건구의 중심입니다. 위에 써놨지만 구는 중심기준길이가 일정하고 방향이 
다양합니다. 종이에 삐뚤빼뚤하게 구 그리는 것보다진하게 중심 하나 찍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결국 
봐야할건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죠.
2) 단면화하라
---> 공간도형은 결국 이면각을 구하는게 목적입니다.
문제에 입체도형만 그려져 있어도 물어보는건 특정 평면에 정사영했을때 입니다.
우린 "그" 특정 평면위주로 눈에 보이게끔 "단면화" 해줍니다. 그 평면은 밑면일수도 있고, 공중에 떠
있는 평면일수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평면일수도 있습니다.상관없습니다. 정사영 문제의 80퍼센트는 
단면화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연습해야하는 부분입니다.
3)라인을 따라
--->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술입니다. 서론이 길었죠ㅎㅎ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자취를 그리는 겁
니다.
네? 근데 왜 영어로 말하냐고요? 물대포보단 하이드로캐논이 쎄보이자나요..
정확히 설명하자면, 특정 평면 위에, 혹은 특정 평면을 만들기 위한 동점의 자취를 구하는 겁니다. 말
이 어렵죠?
이럴땐 예시를 들죠
.



정말 별거 없죠? 우리가 초6때 배우던 그대로 입니다. 단지 방정식만 안썼죠.
근데 이게 기하 30번에 나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작년 수능 30번에 나왔더라구요.



참 별거 없지 않나요? 이 이후에 그림 하나만 더 그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정답률 8퍼센트
짜리 문제가
단면화하고 라인만 땄다고 원 2개랑 삼수선 정의 한번만 하면 풀립니다.
물론 "적절한 단면화"가 힘들순 있습니다. 수많은 연습 끝에 적절함을 체화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적은 이것보다 훨씬 많고 어려운 내용을 피땀 흘리면서 연습해요..
개념이 쉬운거랑 문제가 쉬운거랑은 별개죠. 꿀빨고 싶으면 자세를 제대로 잡으세요. 쉽기
만 한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단면화만 연습하고 라인따는건 연습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식세우는게 
아니라 초딩도 하거든요.



연습합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깨닫고 나면 쉽습니다.
이제 늘 그렇듯 관련 기출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ㅎㅎ 단면화 연습하기 좋은 문제들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